
《동경대전(東經大全) - 오월의 하늘》 

 

19세기 초 조선은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침탈, 자연재해, 역병으로 인해 민생이 흔들리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민중들의 마음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준 근본정신은 동학이었다. 동학사상은 한 개인의 깨달음으로부터 기인한다. 그 자가 바로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이다. 최제우는 피폐한 당대 사회의 모순에 통탄하며 입산하여 수양하던 중 1860년(경신년) 4월 5일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천지

가 진동하는 기이한 종교체험을 한다. 선생은 사회의 혼란이 천명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울님의 ‘도(道)’를 전하기 위

해 포교를 시작했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시켰는데, 그것이 동학이 창도된 배경이다. 물론 그가 깨달은 ‘도’는 논리적이기보다는 직관

적이고 주관적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동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철저한 신분제도와 더불어 유학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최제우는 동학을 통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간 평등 사상과 척왜척양(斥倭斥洋)의 민족사상을 강조했다. 동학은 타락되어 가는 사회

의 제반 윤리를 부정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요구하여 인간성의 회복, 후천개벽 사상의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  

 

마치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나 볼테르(Voltaire, 1694~1778) 같은 철학자들의 계몽주의 사상이 18세기 프랑

스 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것처럼, 동학은 철저한 신분제 아래 농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였던 사회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본주의의 

민족사상을 바탕으로 평등을 향한 민중들의 마음속 열망이 발화되는 시발점에 있었다. 기존의 사유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회개혁을 향해 농

민을 결집시키는 동학은 유림 층과 집권계층의 입지를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였고, 서학이라고 음해당하며 배척당했다. 이에 1863년 교주 

최제우는 포교한 지 2년 반 만에 체포되었고, 이듬해 동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 손을 써 선생을 빼내려 했으나 최제우는 ‘이 또한 하

늘의 뜻’이라 하며 신념에 따라 처형당했다. 최제우에게 동학사상은 목숨과도 같았다. 2대 교주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 1827~1898)은 

최제우의 20년간의 원고를 모아 『동경대전』(1880)과 『용담유사』(1881)를 간행하였다. 최제우의 ‘도’가 학문적이었다면 최시형은 ‘도’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최제우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고 종교의 자유를 얻고자 벌어진 교조신원운동(1864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변혁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초가 되었다. 전라도 고부에서 탐관오리 고부 군수 조병갑(趙秉甲, 1844~1911)을 처단하고 탐리를 징벌하겠다는 목적 하

에 사발통문에 농민의 이름을 쓰고 결의를 다졌던 고부민란(1894년)을 시작으로 하여 동학농민운동은 교주 최시형과 전봉준(全琫準, 

1855~1895), 김개남(金開南, 1853~1895), 손화중(孫華仲, 1861~1895) 세 명의 지도자의 지휘하에 대규모의 조직적인 농민운동으로 번져나

갔다. 이들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점령했고, 전주성의 함락 소식에 조선 왕실에서는 청군에 파군을 요청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일

본은 청이 군대를 파견하기에 앞서 군대를 파병하였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청군과 일군 간의 전쟁, 청일전쟁이 펼쳐진 한

반도에서 동학은 조선 내부의 권력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에서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 즉 보국안민으로 그 기치가 바뀌었고, 이것을 기점으

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청나라가 농민운동을 진압하기를 기대했던 조선의 왕실은 이 같은 상황에 원치 않는 외세의 간섭과 

꺾이지 않는 농민들의 기세에 당황하며 동학농민운동군과 타협을 시도했다. 이 시기부터 동학농민운동은 본격적으로 반일항쟁을 시작하였

다. 동학농민혁명 전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기록된 우금치 전투는 최신 무기로 훈련한 일본군과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일어난 농민

들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수천 명의 농민들은 희생되었고,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처형됨에 따라 우금치 전투는 일

본군에 대패한 전투로 기록되며 끝이 났다. 패전 이후, 농민군은 전주까지 밀려나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에 맞서 싸웠으나 연이어 패하

면서 해산하였다. 하지만 외세와 결탁하여 자국민을 탄압하려던 부패한 정부에 맞서 반봉건 반외세의 목표를 내세우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

하고자 했던 동학농민운동은 항일항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선의 자주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사실은 『동경대전』에

서 시작된 동학의 사상과 동학농민운동이 표면적으로는 실패로 끝이 났지만, 혼란한 조선 사회에서 사회 개혁과 변혁을 이루기 위한 변화

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단에서 입지를 굳히며 활발히 작품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통해 한국의 자주근대화의 원동력이 되

었던 민족정신을 되짚어 보고, 더 나아가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참여작가 12명의 다양한 시선

을 통해 동학의 사상,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동학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김봉준, 김홍주, 민정기는 최시형을 중심으로 이어진 동학 사상으로부터 기인한 역사적 움직임을 작품에 가져왔다. 김봉준은 동학에서도 특

히 후천개벽의 사상을 탐구했는데, 억압에서 해방으로 연결되기까지의 틈에 집중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변혁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김홍주의 <무제>는 교주이자 지도자인 최시형의 이미지와 농민을 상징하는 농기구를 함께 배치한 작품이다. 평등이라는 공통된 목

표를 가지고 하나가 된 농민군이 사발통문에 이름을 쓰고, 죽창과 농기구를 들고 관군에 맞서고자 했던 현장이 느껴지는 듯 하다. 민정기

는 1894년 강원도 홍천에서 관군을 피해 서석 방향으로 후퇴한 동학농민군이 진을 쳤던 전적지의 위령탑을 그린 작품 <홍천군 서석면 동학

혁명군 위령탑 전도>와 <홍천군 서석면 동학혁명군 위령탑>을 통해 풍암리 전투에서 희생된 800명의 농민군을 회고하고 있다. 

강행원, 김범석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현장을 기록한다. 강행원의 <동학농민혁명의 회고>에서는 민중항쟁의 시작점에 있었던 백산봉기의 

현장과 이후 농민군이 참수당하는 모습, 홋카이도대 문학부 연구실에서 발견된 효수당한 동학 농민군의 해골의 이미지를 교차시켜 보여주

며 자주국가를 위해 농민들이 겪었을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범석은 동학농민혁명의 진원지이자 작가의 고향인 전북 김제를 화폭

에 옮긴 <김제 평야>를 선보인다. 김제는 1893년 교조신원운동 당시 전라도의 집회 장소이자 동학농민운동의 격전지였다. 작가는 특유의 

농담과 필치, 특히 점묘법과 같은 운필을 위주로 김제의 자연과 삶뿐만 아니라 역사성까지도 포괄한다. 

박영균, 이길우, 한만영, 허진은 조선의 동학의 이념이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전승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이길우

는 <김구선생의 초상>을 통해 동학과 항일항쟁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 시사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던 당시 황해도의 접주였던 김구

는 후에 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 1861~1922)와 함께 3.1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었는데, 이는 동학의 정신이 이후 독립운동에도 영향

을 끼쳤음을 논증하는 사실이다. 허진의 <유목동물+인간-문명2016(동학혁명운동이야기)>시리즈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인물과 현대

문명의 산물인 전선코드, 헤드셋, 하이힐을 유목동물 연작시리즈에 중첩시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혁명적 사건을 재해석 한다. 한만영은 

<시간의 복제 - 소외>에서 서양 미술의 고전을 차용하여 화면을 재구성했다. 평면과 입체, 동서양을 넘나드는 이미지가 캔버스 위에 공존

하는데, 작가는 서로 다른 성질을 재맥락화하여 작품에 대한 의미의 범위를 확장한다. 

김호석은 철저히 관찰자 입장에서 동학농민봉기의 중심지인 고부, 황토현 등을 직접 오가며 답습해 화폭에 담아내었다. 김호석은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를 역사로부터 찾아 현대적 시각으로 표현한다. 

박영근, 김선두는 의미를 동학의 이면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박영근은 민족시인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와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

은 이길 것이다>를 서정적인 유화로 탄생시켰다. 섬세한 붓질과 생동감 넘치는 색채가 인상적이다. 김선두는 우연히 발견한 벽화와 담쟁이 

넝쿨의 모습에서 착안한 <Flower on the wall> 시리즈를 통해 서학에서 이데아, 천국과 같은 이상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을 부정하고, 인간이 곧 하늘이라는 메시지에 기반하여 변화하는 존재로써의 인간을 인정하는 동학의 사상이 진리에 가까울 것이라는 작가

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의례 지나온 역사를 단발적으로 기념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난 역사를 통해 한국의 고유 정서를 회고하고 앞으로를 바라보기 

위함이다. 민족자주정신의 근간인 『동경대전』의 정신을 현시대에 다시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의 숭고한 투쟁의 역사로부터 환원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한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 현대 사회의 도처에서 일어나는 평등을 향한 외침이 있었다. 우

리가 진정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인지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